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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않은수행인이되고자모인자리
입니다.”
도륜 스님은“내 나이가 많지만

내게는 아직도 무엇인가 이루겠다
는 마음이 있다”며“세월이 갈수록
남에게 내놓을 것이 없다는 생각이
든다. 나 혼자서는 공부가 안 되다
보니같이해보자고해서이자리에
모인것”이라설명했다. 
50여년수행의길을걸어온노장

으로서는 참으로 겸손한 말이었다.
스님의 젊은 시절도 열정으로 가득
찼었다. 진실로사는방법을고민하
던 때였다. 천하가 내 것 인양 자부
심으로가득찼던그때우연히절을
찾았던 도륜 스님은 청화 스님에게

“부처님께 참배 드려도 되겠습니
까?”라고 물은 것을 인연으로 수행
자가됐다.
부처님전에처음절을올린그날

밤부터수일간청화스님은아직출
가전인 도륜 스님에게 불교와 인간
이가야할길을설명했다. 도륜스님
은출가를결심했다. 위대한성인인
부처님을본받고싶어수행을했고,

“내가완성되고충분하면그곳이평
온하다”는 생각에 무소유를 실천하
는탁발의길을걸었다. 스님이대중
생활을하지못하고탁발에나선것
은 말을 더듬던 습관 탓도 있었다.
나그네가만난스님은오랜수행끝
에말을더듬지않고있었다. 
당시 청화 스님이 자기 공부가 되기 전이라

해서상좌를두지않았던까닭에스님은탁발만
계속하다가은사인청우스님을만나정식으로
스님이됐다. 
도륜스님은“인간이면행복하게살아야한다

는것이내주관”이라며“행복의전제조건인자
기완성을 완벽히 이룬 존재가 부처”라고 강조
했다.
이어스님은“하나가전체인것을알고, 전체

가 하나되는 길만 알면 생명의 본질을 꿰뚫고
생사를 초월하게 된다. 부처님 말씀에 의지해
오직지금에충실하며꾸준히할도리를다하는
것이바로행복에이르는길”이라말했다.
“33조사의 모든 말씀은 조사가 믿음을 바탕
으로 직접 체험한 견성의 결과입니다. 하지만
우리는단지머리로, 말로만아는해오(解悟, 알
음알이)의 단계에 지나지 않아요. 이것이 깨달
음이라착각해서는안됩니다. 특히유한된것은
상대에머무는것입니다. 절대적인것, 그것만이
믿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며, 거꾸로 믿음은 곧
절대인것이됩니다.”
도륜스님은“진정한행복에이르려면인생의

목표를 절대적인 것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
했다. 스님이 말하는 절대적인 인생의 목표란
성불이다.
“인생의성공이무엇인가요? 돈버는것, 명예
를 얻는 것 모두 부질없습니다. 주변을 둘러보
고 역사를 살펴보세요. 돈과 명예 등 세속적이
라 불리는 것들은 모두 유한한 겁니다. 상대적
이에요. 변치않는길을생각하고그길을걷고
자노력합시다.”
출가를권유하는도륜스님에게나그네는흔

쾌히대답할수없었다. 처자식핑계와함께“그
저사는것이괴롭다”는뻔한말을하는나그네
에게 스님은“오온이 모두 공해야 일체 고액을
넘어선다”는법문을설했다. 
“오온이‘나’라는착각에빠져생로병사의두
려움을 느끼게 된다”는 것이 스님 법문의 요지
다. 오온을두고잠시법거량과같은문답이오
갔다. 
스님은“부처님을아무리대상으로의지해도

내가성불하지못하면아무소용없다”며“내밖
에 대상을 두지 말고 자기 자신(法身)을 믿어야
한다”고강조했다. 이렇게하나, 둘씩깨달은사

람들이 늘어갈 때 세상이 맑아지고
밝아진다는 것이 도륜 스님의 지론
이다. 
“촛불처럼자기를태워세상을비
추는, 내가 아닌 남을 위해 사는 삶
을살아야합니다. 진실로전체를아
우르는삶을살았을때참다운자기
를 발견하게 돼요. 이렇게 이타행으
로 사는 사람, 자기 완성된 사람이
모두모인곳그곳이불국토입니다.”
스님은‘꾸준함’도 강조했다. “대

학이 4년 과정이죠? 대학을 나왔다
고하려면졸업장을받아야하는데,
이졸업장을받는것은순간입니다.
공부도똑같아요.”
또, 도륜 스님은“인천의 스승이

되려면 스님들은 밀ㆍ현교 등 어느
하나빠지지않고모두갖춰야한다”
고주장했다. “수행이본래하나이기
도하지만참선, 진언, 간경, 주력, 염
불 등 무엇이라 할 것 없이 모두 갖
춰야한다”는설명이이어졌다.
스님은“오욕으로가득찬세상에

서현상에치우쳐판단하지말고, 부
처님말씀하나만믿고따라가자”고
당부했다. 
“일렁이는 파도의 끝이‘나’인줄
착각하지만내본마음은흰거품이
는성난파도가아니라큰바다입니
다.”
진아(眞我)와 본성 찾기를 강조한

스님은 2010년 새해를 맞은 불자들
에게“인생의뚜렷한목적을갖고살자”고당부
했다. “길을 나설 때 갈 곳을 정하고 가면 언제
라도 그 목적지에 다다르지만, 목적 없이 가다
보면 중간에 아무 곳에서나 주저앉게 됩니다.
나는비록촌부이지만우리민족의저력을믿습
니다. ‘참나’를 찾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
다.”
월명암을내려오는길, ‘흩날리는눈(浮雪)’이

대밭을덮었다. 바람에댓잎이부대끼는소리에
서나그네는부설거사의‘팔죽시(八竹詩)’를들
었다.

이런대로저런대로되어가는대로(此竹彼竹
化去竹)/ 바람부는대로물결치는대로(風打之
竹槌打竹)/ 죽이면죽, 밥이면밥, 이런대로살고
(粥粥飯飯生此竹)/ 옳으면옳고그르면그르고,
저런대로보고(是是非非看彼竹)/ 손님접대는
집안형편대로(賓客接待家勢竹)/ 시장물건사고
파는것은세월대로(市井賣買歲月竹)/ 세상만사
내맘대로되지않아도(萬事不如吾心竹)/ 그렇고
그런세상그런대로보내네.(然然然世過然竹) 

글=조동섭기자·사진=박재완기자

덕숭문중에서 경허·만공 선
사가 나타나자 캄캄했던 한국불
교가 새 빛을 발하게 되었다. 일
본 총독을‘지옥종자’라 꾸짖을
정도로 대담한 스님이 살아계신
것을보고데라우치마사요시(寺
內正毅) 총독은“30본산 주지는
다 썩은 송장이고 오직 한 분만
이 살아있는 부처니, 이리 모시
고 오너라”하여 부처님처럼 떠
받든일이있다.
경허·만공 스님, 두 분 선사

를직접옆에서시중든분이원
담(圓潭, 1926~2008) 스님이다.
1926에 태어나 27년 서천으로
이사, 33년이모인비구니스님을
따라 열 살에 벽초 스님을 은사
로 출가하여 만공 스님께 계를
받았다. 그리고 벽초 스님을 따
라일생을선농일치(禪農一致)사
상으로 덕숭문중의 가풍을 형성
하였다. 동자스님 때부터 만공

스님의일거수일투족을보며무
언(無言)의 가르침을 전수받은
원담 스님은 덕숭문중의 어른으
로서 경허-만공으로 이어진 선
풍을드날렸다.
1970 년대초반까지덕숭산인

삼밭에서 농사를 지은 스님은
“신도의 시주에 의지하는 것은
무위도식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며직접농사를지으며참선하는
백장가풍을솔선수범했다. 어려
서부터 덕숭산 꼭대기의 전월사
로 쌀과 물을 지어 나르던 스님
은“그무거운걸짊어지고다녀
서 그런지 키가 크지 않았다”고
농담처럼말할정도로아무것도
거리낄 것 없는 천진한 도인의
풍모를보였다.
자그마한키에당차게생긴스

님은83세의나이에도항상천진
동자와같았다.
“올 때에도 한 물건가지고 온
것이없고/ 갈때에도한물건가
지고 가는 것이 없다/ 가고 오는

것이 본래 일이 없어/ 청산과 풀
은스스로푸르도다.”
그러므로만공스님이그마음

을인정하고,
“참 성품에는 본래 성품이 없
고/ 참나는원래내가아니다/ 성
품도 나도 아닌 법이/ 일체의 행
을총섭하고있다.”
하고‘진성(眞性)’이란 이름을

내렸던것이다.
스님은 어려서부터 예술·문

화·서화에뛰어나의제허백련,
비공 장욱진, 고암 이응로 화백
과교류하면서각자의작품을서
로평하고취사선택하였으니진
속(眞俗)이 불이(不二)의 경계였
다.
‘精進(정진)’이란두글자를크
게 써 놓고 항상 논에서, 밭에서
일생을일하는것으로업을삼았
으니“이것이 무엇인가? 대관절
이것이 무엇이여?”는 스님의 화
두이자 밥그릇이었다. 왜냐하면
제불조사(諸佛祖師)와 일체중생
이 모두 그 가운데서 태어나 죽
었으며, 그 가운데서 성불하고
제도하였기때문이다.
스님은 수덕사를 현재의 덕숭

총림으로 지정해 가람수호와 산
중의화합에매진했으며, 납자의
탁마(琢磨)에 때와 장소를 가리
지 않고 자상하게 응대해 왔다.
특히 당대 최고의 선필(禪筆)로

소문난스님의글씨는유명했다.
일본 선면예술협회 회원으로 세
번이나장려상을받았고, 국제서
도전에 입선하였으며, 86년에는
일본산업경제신문이 주최한 국
제서도전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서래(西槏)의가풍을진작하시면
서도 조국에 대한 사랑 또한 적
지않았다.

槿花滿開三千里(근화만개삼천
리)
檀木淸香半萬年(단목청향반만

년)
무궁화꽃이3천리가득히피고
박달나무맑은향기반만년을

이어오네.

참으로멋있는말씀이다. 
필자는 서울 기원정사에서 원

담 스님을 처음 뵈었고, 다시 수
덕사에 가서 친견하고 하룻밤을
묵었으며, 또숭산스님의<천강
에비친달>을내고크게칭찬을

받았다. 
“나는 세상 일이 알쑹달쑹 도
무지알수가없단말이야!”
“그 알쑹달쑹한 것이 불법 아
니겠습니까!”
“그랴. 자네는좋겠네. 세계각
국을 날아다니며 마음대로 포교
하고 있으니. 내 숭산 스님께 자
네말많이들었거던. 나도좀구
경시켜달라고!”
하시던말씀이아직도귀에쟁

쟁한데, 벌써 스님 떠나신지 2주
년이다가오고있으니진실로세
상은무상한것인가보다.
스님은 땅땅한 키에 호박처럼

둥글둥글, 한 곳도 어그러진 곳
이없다. 거기에항상만담, 대소
(大笑)가 그치지 않으니 햇님 처
럼 밝은 모습이 늘 그늘진 세상
을밝혀주셨다. 원담스님은2008
년 3월 18일 오후 9시 세수 82,
법랍 75세로 수덕사 염화실에서
입적하셨다.

75. 원담 대선사

활안스님의 내가만난 禪선지식

선농일치로덕숭문중가풍형성…당대최고의선필휘날려

행복의 전제조건‘자기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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